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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주의의 

巨匠, 

‘문재인 경제’의 

실패를 

예견하다

자유를 위한 

계획이란 없다》

-
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

안재욱·이은영 옮김

자유기업원 펴냄

《

이 한 권의 책

세계의 수많은 지식인이 러시아혁명에서 ‘인류의 미래를 

발견했다’는 환상에 빠져 있던 1920년대 초, 오스트리아의 

경제학자 미제스는 ‘사회주의 계산 논쟁’을 통해 ‘사회주의 

시스템으로는 온갖 상품의 가격, 수요와 공급을 산정하고 

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, 그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는 필

연적으로 실패할 것’이라고 예견했다. 프리드리히 폰 하이

에크를 비롯한 수많은 자유주의 지식인이 그의 세례를 받

았다. 하지만 국내에는 미제스의 저작이 그리 많이 소개되

어 있지 않다. 막상 읽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

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.

이 책은 서문·목차·색인까지 합쳐서 199쪽이다. 가방

에 넣고 다니며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읽기 딱 좋은 분량

이다. 13개 강연을 모은 책이라 경제학적 지식이 별로 없어

도 술술 잘 읽힌다.

1950년대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인데도 이 책 

속의 이야기들은 꼭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것 같다. 

‘국민의 삶을 책임져주겠다’고 자임하면서 갈퀴로 세금을 

긁어가는 정부, 최저임금제나 노조의 떼쓰기 덕분에 시장 

가격 이상의 봉급을 받아 가는 노동자들, 문제가 생길 때마

다 해결사로 나서서 규제를 양산하면서 문제를 더 꼬이게 

만드는 정치권 등…. 미제스는 ‘소득주도성장’이라는 환상

도 빼놓지 않고 지적한다. ‘문재인 경제’가 왜 실패할 수밖에 

없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이 책에 있다. 미제스는 말한다.

“자유를 보존하는 척하며 가격, 임금, 이자율을 시장 수

준과는 다른 수준으로 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착각에 

빠져 있다. 자유가 아니면 전체주의적 노예제도뿐이지 다

른 대안은 없다. 시장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 외에 

자유와 일반 후생을 위한 계획은 없다. 완전고용, 실질임금 

상승, 서민의 높은 생활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민간 

주도의 자유기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.”     배진영 기자


